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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

고부갈등, 스트 스 처, 정신건강에 한 연구

성 은 황 순 택†

충북 학교

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들의 고부갈등, 스트 스 처, 그

리고 정신건강 이들 각 변인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. 이를 해 만 55세 이상의

농 지역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(N=69)을 상으로 고부갈등분석척도, 스트 스 처행동

척도, 간이정신진단검사(SCL-90-R)를 실시하 다. 비교를 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(N=71)

에서도 같은 자료를 수집하 다.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가 일반가정 시어머니에 비

해 고부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,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. 정신건강에서는 특히

신체화와 우울을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스트 스 처에 있어서는 집단 간

차이는 없었으며, 두 집단 모두에서 수동 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

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과 스트 스 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,

고부갈등의 주 효과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 으며 스트 스 처의 주 효과와 두 변인의 상

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.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의 의의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

한 제언을 제시하 다.

주요어 : 고부갈등, 스트 스 처, 정신건강, 다문화가정 시어머니, 일반가정 시어머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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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부 계는 가족 내 인간 계의 한 측면으

로, 연의 연결이 없는 타인끼리 한 남성을

매개로 하여 법 , 인 계를 맺는 인간

계라 할 수 있다(김태 , 1994). 고부 계는

두 당사자가 서로 환경과 생활양식이 다른 가

정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권한과

의무가 상충되는 지 에 놓이게 되어 갈등이

유발될 가능성이 크다(고정자, 1988; 구자경,

1999). 고부갈등은 단순한 계성의 문제가 아

니라 DSM-Ⅳ(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,

1994)에서 언 한 ‘ 계의 문제들(relational

problems)’, 즉 임상 심의 이 될 수 있

는 문제이다. 실제로 DSM-Ⅳ(1994)에 한국 특

유의 문화 증후군으로 등재되어 있는 화병

(hwa-byung)의 원인 는 스트 스원으로 특히

남편과 시부모 계 등 고통스러운 결혼생활과

같은 가족 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지목되기

도 한다(민성길, 남궁기, 이호 , 1990; 한정옥,

이종섭, 민성길, 1997).

이러한 고부 계의 문제는 시 의 흐름과

함께 변화되고 있다. 사회는 유교윤리의

약화와 개인주의, 평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

서구 가치의 유입으로 인해 지 까지의 고

부 계 질서가 격하게 변화되면서 고부간의

갈등이 보다 빈번하고 다양하고 심하게 표출

되고 있다(서병숙, 정혜경, 1993). 한 과

는 달리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한 일방 인

지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(구자경, 1999), 며느

리의 교육수 증가로 인해 무조건 순종하고

인내하는 며느리의 지 에 반발하고 불만을

표 함으로써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

있다(김태연, 1994; 남세진, 1991). 이러한 변화

는 고부 계에서 과도기 변화를 보여주는데,

구자경(1999)은 사회 고부갈등은 과거 ‘시

집살이’로 표 되던 시어머니 우 형 갈등과

최근의 며느리 우 형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

고 하 다. 즉, 고부 계는 과거의 상하 수직

인 계가 아닌 수평 인 계로 변모

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. 이러한

고부 계 양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시어머니의

권 는 더욱 약화되며 ‘며느리살이’라는 신조

어가 등장할 정도로 종 과는 다른 계양상

을 보이고 있다.

이처럼 고부 계 양상은 변화하고 있

으며, 더욱이 재 우리나라는 한국인 남성과

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체 혼인의 9%를

차지할 정도로 다문화가정이 속도로 확산되

어 가는 추세에 있다(통계청, 2011). 다문화가

정이 확산되면서 고부 계의 측면에서도 종

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개될 것으로 기

된다.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학계의 심 속에

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, 부분이

결혼이민여성, 배우자 그 자녀에게 이

맞추어져 있으며, 시부모를 포함한 다른 가족

구성원에 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

어지지 않고 있다. 그러나 다문화가정 시어머

니 한 아무런 비 없이 노년에 외국인 며

느리를 맞아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

움을 경험할 것으로 기 된다. 김미경(2010)은

결혼이민여성의 고부 계에 해 다양한 문화

의 수용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민족

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일반 인 고부 계보다

더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.

더욱이 고부 계에서 비롯된 갈등은 시어머니

의 정신건강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. 실제

로 김태연(1994)은 다문화가정의 고부 계 갈

등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악 향으로 작용

하여, 고부 계만족도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

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

는 것을 경험 으로 밝힌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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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시어머니는 발달단계상 노년기를 살아

가는 노인여성이다.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해

신체 인지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심

리 측면은 물론 정신의학 면에서 부담스

러운 문제들에 노출되기 쉬우며(송 룡, 서

윤, 1985),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

다른 연령에 비해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

(정 애, 2008). Medley(1976)는 65세 이상의 노

인들의 삶의 만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

요인 의 하나로 가족 계에서의 만족을 꼽

았으며, Quinn(1983)은 노인들의 심리 안녕

감의 측인자로서 건강 다음으로 부모-자녀

계의 질을 꼽았다. 즉 노부모와 성인 자녀

간의 애정, 의사소통, 부양만족 등의 계의

질이 좋을수록 노인들의 심리 안녕감은 만

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. 노인들을 상으

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 안정감과 정신

건강에는 특히 가족 계가 요한 향을 미

치는 것으로 나타났다(김미자, 2011; 이길자,

안혜경, 김 선, 1999; 성명옥, 이혜자, 2002;

손덕순, 2006; 홍달아기, 1998). 특히 한국사회

는 가부장 인 가족체계와 유교사상의 향으

로 효의식을 강조해 왔으며, 고부 계 한

성인자녀의 결혼 후에도 서로 한 계를

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(정순둘, 이 주,

2010).

이러한 특성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

그들의 삶에서 가족은 일차 이며 핵심 인

의미를 지니며, 가족 계에 의해 정신건강

한 달라질 것으로 짐작된다.

한편 정신건강과 련하여 스트 스에 한

처 략은 요한데, 우리나라 노인들은 스

트 스 상황에서 극 이며 능동 인 처를

사용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수동 인

처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

(김태연, 1994; 모선희, 이지 , 2002; 윤 희,

1994). 고부갈등 상황에서 부분의 시어머니

는 불만족스러운 이나 섭섭한 을 참고 마

음에 간직하는 표출방법을 사용하는데(이경애,

1981), 이러한 특징은 문화 차이와 언어

소통 등의 어려움을 가지는 다문화가정의 시

어머니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

상된다. 몇몇 선행연구에 의하면, 다문화가정

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계에서 어려

움이 있어도 혼자서 참고 인내하는 수동

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성은 ,

권지은, 황순택, 2012; 정순둘, 이 주, 2010).

모든 인 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는 피할

수 없는 원천 인 문제라 할 수 있으나,

한 스트 스 처방법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

들에게는 우울과 같은 심리 고통은 더욱 클

것으로 상된다.

그동안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에 한 연구는

제한 으로만 이루어졌으며, 연구의 부분이

고부갈등의 원인, 삶의 질, 문화 응 스트 스

측면에서 다루었다(박미정, 2012; 박진옥, 2011;

신동희, 2012; 이혜정, 2007; 조한숙, 2009).

한 고부 계를 다룬 부분의 선행연구는 주

로 며느리 입장에서 근하 다(김 양, 2004).

특히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차이를 비교한

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에 거주하는

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, 스트 스

처, 그리고 정신건강의 양상을 알아보고자

하 다. 한,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

등과 스트 스 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

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.

방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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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상

본 연구에서는 충청권 읍․면 지역에 거주

하는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 며느리를 둔 다

문화가정의 시어머니와 한국인 며느리를 둔

일반가정의 시어머니를 상으로 2012년 6월

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

설문조사를 실시하 다. 설문조사에는 언어소

통에 어려움이 없고 청각 문제를 보이지 않

는 상자만을 포함시켰다. 분석에 포함된 다

문화가정 시어머니(N=69)와 일반가정 시어머

니(N=71)의 평균연령은 72.74(SD=7.55)세 다.

측정도구

고부갈등분석 척도

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시어

머니들이 며느리와의 계에서 경험하는 고부

갈등의 유형과 수 을 악하기 해 이혜자

(2003)가 선행연구(유가효, 1976; 이경애, 1981;

이기숙, 1986; 이 환, 1986; 한희선, 1991; 황

춘선, 1979)를 기 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4가

지로 유형화(권력구조 , 역할구조 , 애정구

조 , 생활구조 )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

다. 권력구조 갈등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

있으며 가사처리권, 경제권 등 가정 리의 주

도권을 둘러싼 문제를 말한다. 역할구조 갈

등은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역할

기 와 수행의 불일치로 유발되는 문제를 말

한다. 애정구조 갈등은 15문항으로 구성되

어 있으며 모자 계가 고부갈등의 원인이 되

는 것을 말한다. 생활구조 갈등은 7문항으

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환경, 연령에 의한

세 차이, 고부간의 성격차이로 유발되는 문

제를 말한다. 이 척도는 총 44문항으로 작성

되었으며, 각 문항은 “ 그 지 않다(1 )”

에서 “매우 그 다(4 )”의 4 Likert척도로서

수가 높을수록 고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.

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(Cronbach's ɑ)는 .95

이었다.

스트 스 처행동 척도

본 연구에서는 Pearlin과 Schooler(1978),

Lazarus와 Folkman(1984/1991) 등의 연구를 기

로 하여 Stewart와 Kenneth Lyle(1988)이 제작한

Individual Coping Style의 20개 척도와 Davis와

Gaynel(1985)의 The Ways of Coping Checklist

(WCCL)를 번안․수정하고, 김명자(1991)의

처양식 척도 에서 ‘신앙에의 의지’ 4문항을

포함하여 윤 희(1994)가 22문항을 추출한 것

을 사용하 다. 신앙에 의지, 문제의 재정립,

감정표출, 수동 회피의 4가지 하 척도로

구성되었으며, 각 문항은 “ 그 지 않다(1

)”에서 “매우 그 다(5 )”의 5 Likert척도

로서 수가 높을수록 해당 처방식을 자주

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신뢰도

(Cronbach's ɑ)는 .84로 나타났다.

간이정신진단검사(Symptom Check List-90-

Revision: SCL-90-R)

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수 을 악하기

해 김 일, 김재환, 원호택(1984)이 Derogatis

(1977)의 원 척도를 번안하여 제작한 한국

SCL-90-R(Symptom Check List-90-Revision)을 사용

하 다. 이 척도는 정신과 환자들이 일반 으

로 경험하는 증상을 90문항으로 만든 것이다.

각 문항은 “ 없다(0 )”에서 “아주 심하다

(4 )”의 5 Likert척도로 되어있으며, 신체화,

강박증, 인 민성, 우울, 불안, 감, 공포

불안, 편집증, 정신증의 9가지 하 차원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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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한다.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(12문항), 우울

(12문항), 불안(10문항) 척도만 사용하 다. 우

울 하 차원에서 ‘성욕이 감퇴되었다’ 문항은

본 연구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하여 제

외하 다. 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쁜

것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신뢰도(Cronbach's

ɑ)는 .95로 나타났다.

자료수집

본 연구에서는 연구목 에 부합하는 상자

를 모집하기 해 비확률 표집(non-probability

sampling)방법 에서 의도 표집(purposive

sampling)과 덩이 표집(snowball sampling)을 통

해 조사하 다.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의 경

우 주로 농 지역을 무작 로 방문하여 소개

받는 방식 즉 덩이 표집을 통해 조사하 으

며, 일부는 다문화가정센터를 통해 조사하

다. 한편 일반가정의 시어머니의 경우 주로

농 지역의 마을회 노인 련 기 (경로

당, 복지 )등의 방문을 통해 조사하 다. 설

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0%가 노화로 인해

시력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력으로 인해

문자해독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게 있어

이런 경우에는 연구자 사 교육을 받은

방문 지도사가 설문내용을 직 읽어주고

상자의 응답을 신 표기하는 방법으로 조사

하 다. 그 외에 문자해독이 가능한 상자들

은 스스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요청하 다.

설문지는 총 159부를 배부하여 146부가 회수

되었다. 회수된 자료 6부는 불성실한 응답

으로 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140부를 최

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.

분석방법

모든 자료처리와 분석은 SPSS for Windows

19.0을 사용하 다. 먼 , 두 집단의 인구사회

학 특성을 비교하기 해 t 검증을 실시하

다. 다음으로, 고부갈등, 스트 스 처, 그

리고 정신건강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

하여 F 검증과 공변량분석을 실시하 다. 끝

으로, 고부갈등과 스트 스 처가 정신건강

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회귀분

석을 실시하 다.

결 과

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인구사회

학 특성의 비교

먼 , 본 연구의 주된 심인 다문화가정

시어머니 집단과 비교집단인 인구사회학 변

인을 비교해 보았다.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

단의 연령(M=71.68, SD=6.91)은 일반가정 시

어머니 집단(M=73.77, SD=8.05)에 비해 통계

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주 으로 평

정한 경제 인 수 과 건강상태에서도 두 집

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.

학력은 두 집단 모두 무학과 졸이 부분이

었으며, 졸은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약

간 많았다. 교육년수로 변환하여 집단 간 차

이검증을 한 결과,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

(M=3.48, SD=3.28)에 비해 일반가정 시어머니

집단(M=4.83, SD=4.35)의 학력이 유의미하게

높았다(t=2.08, p<.05). 직업의 경우 다문화가

정 시어머니 집단의 31.9%가 가지고 있었으

며,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의 18.3%가 가지

고 있었다.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직업 유무

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. 가족

구성의 경우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(69.6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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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(14.1%)에 비해 아

들부부와 함께 사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(χ²=

47.20, p<.001).

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고부

갈등의 비교

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집단과 일반가정의

시어머니 집단의 고부갈등 체와 각 하

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변량분

석을 실시하 다. 고부갈등 체로 볼 때 다

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

집단에 비해 고부갈등 수 이 높았으며(표 1),

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

다(F=18.84, p<.001). 고부갈등을 4가지 하

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든 하 역에서

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 시어머

니 집단에 비해 갈등수 이 유의하게 높았다

(역할구조 갈등 F=22.68, p<.001; 생활구조

갈등 F=17.71, p<.001; 권력구조 갈등

F=9.06, p<.01; 애정구조 갈등 F=8.89, p<

.01).

한편 두 집단 간 고부갈등 차이가 인구사회

학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

하기 해서, 집단 간 차이를 보 던 학력과

가족구성 두 변인을 통제하고 총 과 하 유

형에 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 다. 분석 결

과 학력과 가족구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고

부갈등 총 과 하 유형 모두에서 두 집단 간

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(고부갈등

총 F=12.38, p<.001; 생활구조 갈등 F=

15.05, p<.001; 역할구조 갈등 F=12.85, p<

.001; 애정구조 갈등 F=6.57, p<.05; 권력구

조 갈등 F=5.95, p<.05).

고부갈등의 구체 인 내용을 확인하기 해

Bonferroni 검증을 통해 문항 수 에서 집단 간

차이를 비교하 다. 그 결과 권력구조 갈등

에서 ‘며느리와 용돈이나 생활비로 인해 갈등

이 생긴다.’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

있었다(t(138)=-2.94, p<.01). 생활구조 갈등에

서는 ‘며느리의 스타일이 잖지 않고 유별스

심을 쏟으므로 갈등이 생긴다(t(138)=

-3.19, p<.01).’ ‘며느리와 나의 성격차이로 인

해 갈등이 생긴다(t(138)=-3.98, p<.01).’, ‘며느

리와 가족에 한 가치 의 차이로 갈등이 있

다(t(138)=-3.55, p<.01).’, ‘며느리의 자녀양육

스타일이 나와 많이 다르므로 갈등이 생긴다

(t(138)=-2.93, p<.01).’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

차이가 있었다. 역할구조 갈등에서는 ‘며느

고부갈등
다문화가정

M(SD)

일반가정

M(SD)
자승합 df 평균자승 F

고부갈등(총 ) 14.75(16.73) 5.10(7.76) 3188.32 1 3188.32 18.84***

권력구조 갈등 1.93(2.99) 0.76(1.30) 47.65 1 47.65 9.06**

생활구조 갈등 2.90(3.17) 1.11(1.61) 110.59 1 110.59 17.71***

역할구조 갈등 6.19(6.60) 1.81(3.83) 660.90 1 660.90 22.68***

애정구조 갈등 3.57(5.60) 1.39(2.46) 164.91 1 164.91 8.89**

**p<.01, ***p<.001

표 1.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고부갈등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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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의 살림솜씨가 무 서툴러서 갈등이 있다

(t(138)=-7.17, p<.01).’, ‘며느리가 손자녀 양육

을 바란다(t(138)=-4.19, p<.01).’에서 집단 간

차이가 있었다. 애정구조 갈등에서는 ‘며느

리가 아들에게 함부로 한다(t(138)=-3.21, p<

.01).’, ‘며느리가 아들에게 무 심하므로 갈등

이 생긴다(t(138)=-3.08, p<.01).’에서 집단 간

차이가 있었다. 즉,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

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이러한 문

제에서 스트 스를 더 경험하고 있었다.

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스트

스 처의 비교

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과 일반가정 시어

머니 집단의 스트 스 처에 차이가 있는지

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. 그 결

과 스트 스 처 총 에서 그리고 스트 스

처의 4가지 하 역에서 두 집단 간 통계

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(표 2).

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정신

건강 문제의 비교

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집단과 일반가정 시

어머니 집단의 정신건강문제에 차이가 있는지

알아보기 해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. 분석

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(M=31.77, SD

=22.85)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(M=23.60,

SD=16.23)에 비해 반 정신건강수 이 나

쁜 것으로 나타났으며(표 3), 이 차이는 통계

으로 유의미하 다(F=5.84, p<.05).

구체 으로,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집단이

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신체화와 우

울수 이 더 높았고,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

로 유의미하 다(신체화 F=6.65, p<.05; 우울

F=8.93, p<.01). 불안의 경우 두 집단 간 의미

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.

한편 두 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이가 인구사

회학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

인하기 해서, 집단 간 차이를 보 던 학력

과 가족구성 두 변인을 통제하고 집단 간 정

신건강의 차이를 공변량분석으로 검증하 다.

그 결과 두 집단 간 정신건강 총 은 통계

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. 그러나 두 변인을

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 집단이

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우울수 이

더 높았고,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

하 다(F=4.01, p<.05).

고부갈등과 스트 스 처가 시어머니의

정신건강에 미치는 향

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고부갈

등과 스트 스 처가 향을 미치는지 알아

스트 스 처
다문화가정

M(SD)

일반가정

M(SD)
자승합 df 평균자승 F

스트 스 처(총 ) 18.66(9.20) 18.91(10.56) 2.23 1 2.23 0.02

신앙에 의지 3.26(4.86) 3.42(4.70) 0.92 1 0.92 0.04

문제의 재정립 3.51(3.33) 4.31(4.24) 22.05 1 22.05 1.51

감정표출 2.54(2.74) 2.37(2.04) 1.01 1 1.01 0.18

수동 회피 9.71(3.47) 9.03(3.31) 15.82 1 15.82 1.38

표 2.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스트 스 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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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(표 4).

분석결과 정신건강에 한 고부갈등의 주 효

과가 찰되었다(F=16.83, p<.001). 그러나 스

트 스 처의 주 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

효과는 찰되지 않았다. 한편 일반가정 집단

에서는 회귀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

만(F=4.05, p<.05), 고부갈등과 스트 스 처

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으로 유

의미하지 않았다.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

서 스트 스 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

않았지만, 고부갈등보다는 스트 스 처가

정신건강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

다(t(67)=1.93, p=.058).

논 의

근년에 와서 특히 농 지역을 심으로 한

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이 증가하면

서 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

아졌다. 다문화가정이 속도로 확산되어가

는 이러한 추세는 사회 체로 볼 때 단히

요한 변화일 뿐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

있는 당사자 개개인들에게도 지 까지와는 다

른 새로운 인 계와 새로운 상황에 한

응을 요구하고 있다.

다문화가정이 확산되면서 고부 계의 측면

에서도 종 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개될

다문화가정

M(SD)

일반가정

M(SD)
자승합 df 평균자승 F

정신건강(총 ) 31.77(22.85) 23.60(16.23) 2269.01 1 2269.01 5.84*

신체화 11.97(7.70) 9.01(5.59) 299.10 1 299.10 6.65*

우울 13.75(9.78) 9.25(7.90) 702.26 1 702.26 8.93**

불안 6.28(7.06) 5.24(5.14) 37.04 1 37.04 0.97

*p<.05, **p<.01

표 3.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머니 간 정신건강 비교

집단 모형 거변인 b SE β t R2 ∆R2 F

다문화

가정

1
고부갈등 .83 .17 .60 4.86*** .35 .35 16.83***

스트 스 처 -.04 .31 -.02 -.15

2
고부갈등×

스트 스 처
-.01 .01 -.11 -.74 .36 .01

일반

가정

1
고부갈등 .44 .25 .21 1.74 .11 .11 4.05*

스트 스 처 .37 .19 .23 1.93

2
고부갈등×

스트 스 처
-.04 .04 -.19 -1.18 .13 .02

*p<.05, ***p<.001

표 4. 고부갈등과 스트 스 처가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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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으로 기 된다.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

시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고부갈등, 스트 스

처, 그리고 정신건강에 심을 가졌다. 한,

다문화가정 시어머니들의 고부갈등과 스트

스 처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

보고자 하 다.

본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사회학 변인의

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

단이 일반가정 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학력이

낮으며, 아들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형

태가 많았다. 농 지역의 경우 가족 형태의

가족구조가 여 히 유지되고 있는데(한국보건

사회연구원, 2010), 본 연구 참가자들은 모두

농 지역 거주자이었지만 특히 다문화가정의

경우 가족 형태가 더 많았다. 가족 형태

의 가족구조는 고부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

는 요인이 될 수 있다(유가효, 1976; 이 규,

1975).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이 일반가정

시어머니 집단에 비해 고부갈등이 더 심한 것

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 일정 부분은 그

들의 가족형태와 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

수 있다.

집단 간 고부갈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

문화가정 시어머니가 일반가정 시어머니에 비

해 고부갈등의 총 4가지 하 역 모두

에서 고부갈등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

다. 시어머니의 인구사회학 변인(학력, 가족

구성)을 통제하고 분석했을 때도 이 결과는

변하지 않았다. 아울러 각 집단별 고부갈등의

4가지 하 역에서 문항별 차이가 있는지 알

아보기 해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 다. 그

결과 첫째, 권력구조 갈등에서는 생활비

련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. 이는

자식이 노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맥락과 달리,

실질 인 경제 빈곤에서 생된 결과로 볼

수 있다. 둘째, 생활구조 갈등에서는 며느리

의 스타일과 성격, 가치 , 그리고 자녀양육의

차이 문항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. 이

결과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

와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

있는데, 한건수(2006)는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

들은 외국인 아내나 며느리와 문화 차이가 있

을 수 있다는 생각을 구체 으로 하지 않고,

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오히려

배우자의 개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

경향을 지 하고 있다. 셋째, 역할구조 갈등

에서는 살림솜씨와 며느리의 손자녀 양육에

한 기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.

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결혼이민여성에게 갈

등원이자 지지원으로서의 이 의미를 가지

며(김오남, 2006), 며느리의 이주 기에는 며느

리가 한국문화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을

이해하고 딸처럼 생각하고 한국 응을 극

으로 도우려고 한다(윤명숙, 이해경, 2010). 하

지만 고부 계에서 지속 인 스트 스를 경험

할 경우 다문화가정 시어머니는 일상생활과

가장 한 이와 같은 문제에서 불만을 경험

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. 넷째, 애정

구조 갈등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함부로

함과 아들에 한 무 심 문항에서 두 집단

간 차이가 있었다. 이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

수 없는 결과로, 다문화가정 시어머니가 경험

하는 고유의 문제로 지 할 수 있겠다. 성은

등(2012)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

시어머니들은 “부족한 아들에 비해 상 으

로 한 며느리”에 한 불안감을 경험하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, 이 결과는 이러한 경

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. 하지만 이러

한 결과를 보고한 연구 사례가 많지 않아 추

후 추가 인 연구가 축 되어야 할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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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인다.

집단 간 스트 스 처의 차이를 알아본 결

과 스트 스 처를 사용함에 있어 집단 간

차이는 없었다. 하지만 두 집단 모두 스트

스 처 수동 회피 략을 가장 빈번히

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사회는 유교

사상의 향으로 참고 인내하는 문화가 강요

되어 왔다.

이를 반 하듯 문화체육 부(2012)의 조사

에 의하면 2012년에 주목할 10 한국 표

‘문화유 자’를 선정하 는데, 그 인내가

두 번째를 차지하 다. 여 히 한국인의 문화

(혹은 정서)로서 인내는 요한 치를 차지하

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, 통사회를 살아 온

노인들에게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

있겠다. 이러한 문화 인 이유와 함께 Hunt,

Wisocki 와 Yanko(2003)의 지 처럼, 노인들은

은 성인들에 비해 다양한 처방법을 사용

하지 못하고 정 인 자세를 취하려는 시도

와 과거를 회상하는 수동 인 처방법으로

제한시키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. 한편 다

문화가정의 의사소통문제는 단순히 한국어 구

사능력과 련된 언어소통문제라기보다는 고

부간의 계의 질에 의한 문제이며(정순둘, 박

주, 이혜정, 2010), 계의 문제가 의사소통

을 방해하는 핵심 인 요인이라는 지 이 있

다(양승민, 연문희, 2009). 다문화가정의 의사

소통문제는 일차 인 언어 문제를 넘어서

계성에 의한 심리 인 문제로까지 확 될

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 한 이러한 문

제는 상호간의 효과 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

원인이 되며, 문제해결에 있어 참고 인내하는

수동 처 략을 빈번히 사용하게 하는 요

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집단 간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다

문화가정 시어머니가 일반가정 시어머니에 비

해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. 다문화

가정 시어머니는 특히 신체화와 우울을 더 경

험하고 있었다. 시어머니의 인구사회학 변

인(학력, 가족구성)을 통제하는 공변량분석을

실시한 결과, 우울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

었다. 김 일과 남정 (1978)은 한국인며느리

를 둔 시어머니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, 시

어머니는 고부간의 갈등을 행동화하기 보다는

신체화, 환의 기제를 사용하여 우울증으로

나타나는 경향이 많다고 하 다. 이러한 특성

은 한국인 시어머니의 일반 인 특성이라고도

할 수 있겠으나, 특히 고부갈등 상황에서 외

국인 며느리를 둔 다문화가정의 시어머니의

경우 며느리와의 문화 차이 의사소통 등

의 문제로 정신건강에 더 취약성을 갖기 쉬울

것으로 상된다.

마지막으로, 고부갈등과 스트 스 처가

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

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. 그 결

과, 다문화가정 시어머니 집단에서 고부갈등

이 정신건강에 해 주 효과를 가지며, 스트

스 처의 주 효과와 두 변인의 상효작용

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 일반가정

시어머니 집단에서는 고부갈등과 스트 스

처의 주 효과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모

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, 스트 스

처가 고부갈등보다 정신건강에 더 큰 향

을 미칠 가능성은 엿보 다.

즉,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는

고부갈등 요인이 크게 향을 미치며, 일반가

정 시어머니의 경우 스트 스 처가 정신건

강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

다. 농 지역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경우 비

교 외국인 며느리와의 동거비율이 높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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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농 지역의 특성상 하루의 부분의 시

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가

족구성원에 비해 며느리와의 계는 매우

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짐작된다. 이에 고

부갈등은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정신건강에

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

로 보인다.

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연구를 한 제안

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

농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상자만을

선정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

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. 추후 연구에서는 도

시-농 간 집단별 차이 연구를 포함하여 보

다 다양한 지역을 상으로 연구주제를 분석

할 필요성이 있겠다. 둘째, 본 연구에서는 며

느리의 연령 혼인 지속기간 등을 통제하지

않았다. 하지만 이러한 며느리 변인들에 따라

고부갈등의 양상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. 추

후연구에서는 며느리에 한 인구사회학 변

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겠

다. 셋째,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

와 일반가정 시어머니를 상으로 고부갈등,

스트 스 처, 정신건강에서 집단 간 차이가

있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. 하지만 시어머니

의 성격 특성 심리학 변인들에 한

탐구는 고부갈등 정신건강에 한 이해를

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. 이에 추후연

구에서는 시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같은 개

인 변인 심리학 변인들에 해 탐구해야

할 필요성이 있겠다.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

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시어

머니를 상으로 고부갈등과 스트 스 처,

그리고 정신건강을 비교 검증한 최 의 시도

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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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-in-law and Daughter-in-law,

Coping Strategies,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

Eunyoung Seong Soontaeg Hwang

Department of Psychology, Chungbuk National University

This study investigated conflict between mother-in-law and daughter-in-law, coping strategies, mental

health in multicultural family and cor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. The Factorial Structure of the

Conflict Source between Mother-in-law and Daughter-in-law, Coping strategies Scale, Symptom Check

List-90-Revision(SCL-90-R) were administerd.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: 1) mother-in-law of

multicultural family experienced the higher stress of the conflict between mother-in-law and

daughter-in-law. Also, mother-in-law of multicultural family showed the worse about mental health that

specially somatization and depression. But, coping strategies doesn't showed difference between two

groups. 2) conflict between mother-in-law and daughter-in-law and coping strategies in multicultural

family investigated that affects the mental health, the results correlated only conflict between

mother-in-law and daughter-in-law.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.

Key words : conflict between mother-in-law and daughter-in-law, coping strategies, mental health, korean family and

multicultural family


